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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은 최근 가장 빠르게 증가 하고 있는 질환 중 

하나이다. 세계당뇨병연맹(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은 전 세계적으로 현재 당뇨병은 10초마다 

3명이 새로 발생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성인 10명 중 

한 명이 당뇨병을 가질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1]. 

한국에서는 국민 건강 영양조사 제5기 1차 년도(2010년)

에서 만 30세 이상 성인에서 당뇨병 유병률은 10.1%

이며, 전체 인구에서 당뇨병환자수는 400만~5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2].

당뇨병이 증가하고 있지만 당뇨병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혜택은 여전히 부족하며 사회적 편견이 우리 

사회에는 현존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당뇨병환자들은 실제 직장이나 가정에서 조차도 당뇨병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하여 활동에 제약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뇨병은 만성 질환이기에 진단이 된 이후에는 평생 혈당 

관리, 혈압 관리, 이상 지질혈증 관리, 식사 요법 및 

생활습관을 교정해야 하기에 사회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한 질환이다. 당뇨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며 당뇨병에 대해 홍보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경각심을 일으켜서 당뇨병을 극복하고자 United 

Nations (UN, 유엔)에서 11월 14일을 세계 당뇨병의 

날로 결정하였다. 특히 희망의 색깔이며 당뇨병 극복의 

의미를 담은 푸른색을 전세계 주요 건물에 비추어 

당뇨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푸른빛 

점등식을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당뇨병을 치료하는 의사들 조차도 

11월 14일의 의미와 푸른빛 점등식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일종의 연례 행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세계 당뇨병의 날의 

역사, 의미 그리고 경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세계 당뇨병의 날 역사적 배경

2011년 전세계의 당뇨병환자는 3억 6천 6백만 명에 

도달하였으며, 이대로 방치될 경우 2030년에는 환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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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991,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joined hands with the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IDF) to 
establish World Diabetes Day.  The purpose of this day is to increase awareness of diabetes worldwide. In 
December 2006, the United Nations (UN) adopted resolution 61/225, establishing World Diabetes Day as an 
internationally observed event, and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have increased their efforts in the prevention, 
management, treatment and sustaining healthcare system. The blue circle was developed originally for the 
campaign associated with the UN Resolution on diabetes. The circle symbolizes life, health and unity. The blue 
border of the circle represents the color of the sky and the flag of the United Nations. World Diabetes Day is on 
the 14th of November in memory of the birthday of Dr. Frederick Banting, and has been held every year since 
2007. (J Korean Diabetes 2012;13: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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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2천 2백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 

세계보건기구(WHO)는 1991년에 세계당뇨병연맹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IDF)과 공동으로 

점점 늘어나는 당뇨병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세계 당뇨병의 날을 제정 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당뇨병은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대로 방치할 경우 당뇨병은 전세계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보건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에는 유엔에서 결의안 

61/225호를 채택하게 하여 매년 11월 14일을 세계 

당뇨병의 날로 선포하였다. 유엔에서 세계 당뇨병의 

날을 선포함으로서 각국 정부에 대해 당뇨병의 예방, 

관리, 치료,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 시스템을 개발 및 범 

국가적인 정책을 시행하도록 촉구하면서 공식적으로 

세계적인 캠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특정 질환이 

유엔에 의해 기념일 제정이 된 것은 당뇨병이 최초이며 

지금까지도 다른 질환에서는 예를 찾아볼 수 없다.

11월 14일로 세계 당뇨병의 날을 정한 이유는 당뇨병 

치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1923년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The Nobel Prize in Physiology or Medicine 

1923 Frederick G. Banting, John Macleod) 캐나다 

출신의 프레드릭 밴팅(Frederick Banting) 교수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인류에 당뇨병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프레드릭 밴팅 교수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제 당뇨병연맹과 세계보건기구는 

그의 생일인 11월 14일을 '세계 당뇨병의 날'로 정했다. 

제1회 UN 세계 당뇨병의 날이 개최된 2007년 11월 

14일은 세계당뇨병연맹의 주도로 각국 정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당뇨병의 예방, 관리 치료에 대해 정책을 

수립하며 전세계 독지가들에게 국제 당뇨병 기금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세계 당뇨병의 날 상징인
파란 동그라미(Blue Circle)

파란 동그라미는 2006년 12월에 유엔에서 채택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다. 동그라미 모양은 자연에 많이 존재 

하며 새벽을 의미한다. 또한 긍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문화를 초월하여 삶과 건강을 상징한다.  

푸른색은 하늘을 상징하며, 희망을 의미하고 있으며, 

국가 사이의 화합의 상징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유엔의 깃발을 상징한다. 푸른색은 경제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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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lue circle.

Fig. 2. 
The Blue Lighting Ceremony photographs to celebrate World Diabetes Day.



저해하며 인류에 수많은 고통을 주며 조기 사망에 이르는 

당뇨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다. 전세계 

국가 조직을 대표하는 유엔 자체를 의미하는 색이 

푸른색이다[3]. 

세계 각국의 세계 당뇨병의 날 행사

세계 당뇨병의 날을 기념하여 시행되는 ‘푸른빛 

점등식’은 매년 세계 당뇨병의 날을 기념해 전세계 

160개국 1,000여 개 이상에서 시행된다. 특히 푸른빛 

점등식은 각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건물이나 유적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전세계적 행사가 되었다. 푸른빛 

점등식을 통해서 자국의 국민들에게 당뇨병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참여를 홍보하며 

환자들에게 당뇨병 극복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호주 오페라 하우스,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에서 점등식이 있어 왔다. 

푸른빛 점등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념비적인 건물과 

유적에서 전세계 동시에 진행되는 범세계적인 행사로, 

이 날 각국의 주요 건축물들은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일깨우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푸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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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Blue Lighting Ceremony was held on 14 Nov. 2010 in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Fig. 4. 
The photograph of Blue Lighting Ceremony on 14 Nov. 2011 in the Jantonggyo.



조명이 일제히 점등된다. 또한 개인의 참여 및 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최근에는 푸른색 T-shirt, logo, 

푸른색을 의미 하는 개인사진 및 그룹사진을 찍어 SNS 

(social network service)에 올려서, 다양한 개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캠페인, 조명 기념물들의 전체 

리스트, 개인사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http://www.idf.org/worlddiabetesday/)에서 조회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당뇨병의 날 행사

국내에서도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남산타워, 보신각, 광안대교, 국회의사당, 청계천의 

장통교에서 대한당뇨병학회 주최로 국민 계몽 및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푸른빛 점등식을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푸른빛 점등식이 열리는 11월 14일을 

기념하여 당뇨병 주간을 선포하였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연예인, 사회적 저명 인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당뇨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데 노력하고 있다. 

2010년 11월 14일에는 대한민국 심장부이며 입법부 

기관인 국회의사당에서 푸른빛 점등식을 개최하여 

당뇨병환자들에 대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2011년 11월 14일에는 수백만명의 시민들이 

즐겨 찾는 청계천 장통교에 푸른 빛 점등식을 개최하여 

일반인들에 대한 당뇨병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2011년에는 11월 14일 하루가 아닌 11월 1일부터 3 

주간 푸른빛을 청계천 장통교에 비추게 하였다. 따라서 

푸른빛을 다양한 SNS 및 언론기관 속에 노출하며 국민들 

마음속에 푸른빛을 당뇨병을 극복하는 빛깔로 인지 

하도록 홍보하였다.

앞으로의 과제

당뇨병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 가족, 의료진, 

사회 그리고 국가에서도 당뇨병환자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해서 서로 협력 해야 하는 질환이다. 당뇨병은 평생을 

관리하며 조절해야 하는 만성 질환이므로 주변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질환이다. 따라서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 보호자, 국가가 서로 협력하여 당뇨병에 대한 홍보 

및 예방 사업이 중요하며, 당뇨병 질환을 극복하기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사회적 배려와 관심, 기부 문화의 

활성화, 특히 우리 사회에서 당뇨병환자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 

2007년부터 매년 11월 14일 개최되는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이하여 시행되는 푸른빛 점등식은 환자, 보호자, 

사회, 국가 그리고 의료진이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뇨병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는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통한 사회적으로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되어야 한다. 

향후 대한당뇨병학회는 당뇨병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당뇨병극복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형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주변에 존재하는 많은 당뇨병환자들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와 관심을 유도하여 

당뇨병환자들에게 당뇨병 극복의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다 나아가서는 사회를 발전시키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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